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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국자 안익태 선생

— 그의 2주기에 부쳐 —

나    운   영

   

    국제인, 이방인이었던 안익태 선생에게는 적이 많았다.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탓과 개성적인 예술가가 지니

기 쉬운 특이한 성격 때문에 국내 음악인들의 협조를 그리 얻지 못하여 많은 고민을 겪었으나 그는 굳은 결심을 

굽히지 않고 제2, 3회 국제음악제를 단독으로 강행했으니 이러한 일은 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

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    그는 세계적 교향악 지휘자였다. 베토벤의 <제9 교향곡—합창>의 제4악장의 연주를 들었을 때 나는 그가 거

장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.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피아니시모(매우 여리게)와 포르테시모(매우 세게)의 구별을 

이처럼 뚜렷하게 요구하는 지휘자를 일찍이 나는 보지 못하였으며 악곡 형식에 따라 서주, 주제, 클라이막스, 종

결 등을 누가 들어도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연주함으로써 청중을 매혹시키는… 이처럼 열정적인 동시에 정열

적인 지휘자를 또한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. 확실히 마력을 가진 지휘자였다.

    그는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연주할 때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연주할 때에 그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

타났다. 더욱이 그의 대표작인 교향적 환상곡 <코리아>의 연주를 들으면 그가 예술가라기보다 열렬한 애국자인 

것을 직감할 수 있다.

    즉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우리말 가사로 애국가를 부르게 했으니 그야말로 음악을 통해 조국을 빛낸 순

회대사였음이 분명하다.

   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그는 우리 악계에서는 환영은커녕 제대로 인정도 

받지 못한 채 말없이 다시 망명(?)의 길을 떠나 이역 병상에 누워 조국 산천, 형제자매들에의 향수를 달래기 위

해 자신이 국제음악제 때 지휘 녹음했던 레코드를 들으며 고요히 숨지셨다 하니 가슴이 떨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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